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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An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 of emotional context on memory retrieval is crucial to our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human cognition. While previous research focused primarily on visual stimuli to address this 

relationship, this study ventures into the realm of speech-based emotional contexts. Building on previous findings, 

we examine the effects of arousal and the valence of verbal contexts on memory, with particular focus on mitigating 

the serial position effect. In Study 1, we investigated how the arousal level of verbal context in the middle of a 

word list affects memory retention. Our results demonstrated detriment to the memory of later parts of the word 

list when exposed to low-arousal contexts. In Study 2, we controlled for arousal levels and examined the impact 

of valence on memory. We found that negative verbal contexts impair the memory of the word when presented 

together. Our findings suggest that speech-based emotional contexts do not facilitate verbal memory processing. In 

particular, negative emotional contexts were found to reinforce the serial position effect. Negative emotional 

contexts tend to disrupt task performance and fail to elicit memory-enhancing effects, especially when both the 

context and memory stimulus are verbal. These insights offer a valuable contribution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uances of auditorily delivered emotional context in verbal memory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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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정적 맥락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서는 주로 시각적 자극에 초점을 맞춰 이러한 관계를 탐구했다면, 본 연구는 음성으로 제시되는 감정 

맥락으로 탐구의 영역을 확장하여 언어적 맥락의 각성도와 정서가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특히 서열 위치 

효과를 완화하는지에 주목하였다. 연구 1에서는 단어 목록의 중반부에 제시되는 음성 감정 맥락의 각성도가 단어 

음성 기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각성도가 낮은 맥락에 노출되었을 때 목록 후반부의 기억력

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각성도 수준을 통제했을 때 목록의 중반부에 제시되는 음성 감정 맥락

의 정서가가 단어 음성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실험 결과, 부정적 맥락은 함께 제시되는 단어의 기억력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는 음성을 통해 제시되는 감정 맥락이 음성 자극의 기억 처리를 촉진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부정적 정서 맥락은 서열 위치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맥락과 기억 

자극이 음성으로 동일할 경우 부정적 감정 맥락은 과제 수행에 간섭으로 작용하여 감정 맥락의 기억 향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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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감정 맥락이 언어 기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주제어: 감정 맥락, 기억, 서열 위치 효과, 감성 음성, 청각적 기억

1. 서론

목록을 기억할 때 전형적으로 앞부분 항목들을 더 

쉽게 기억하는 초두 효과(primacy effect)와 뒷부분 항

목들을 더 쉽게 기억하는 최신 효과(recency effect)가 

나타난다. 이는 목록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비해 중간 

부분에 위치한 항목들에 대한 망각을 유발하는 서열 

위치 효과(serial position effect)로 이어진다(Murdock, 

1962). 이에 따라 즉각적인 단어 자유 회상 수행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U자 형태를 보인다. 이

러한 효과는 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정보의 기억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Capitani et al., 1992). 특히, 청각적 

정보는 시각적 정보와 달리 유지되지 않고 화자가 말

하는 순서대로 전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질수록 중간 부분 정보를 한 번에 기억하기 어려

울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시각적 정보에 비해 청각

적 정보의 기억을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Pearl, 

2016).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음성 정보의 기억

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 서열 위치 효과에 대한 최신 

연구에서는 단어의 목록 학습 시 각 단어의 제시 시간

을 학습자가 조절할 수 있을 때 목록의 중반부 단어들

을 더 오래 학습하며 이는 서열 위치 효과를 완화함을 

확인하였다(Murphy et al., 2022). 이러한 결과는 단어 

목록의 제시 방식이 목록 단어의 기억 및 서열 위치 

효과에 영향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억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감정으로 기억

할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 맥락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

도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ed & Park, 2000).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단어를 암기할 때의 정서적 기분과 단

어 저장 및 출력 과정의 감정 일치는 기억을 향상시킨

다(Bower et al., 1978). 또, 감정적 또는 비감정적 이미

지를 단어의 배경으로 제시하였을 때 비감정적 이미지

에 비해 감정적 이미지와 함께 제시된 단어에 대한 기

억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Smith et al., 2004). 이러한 

감정 맥락은 시각적 자극을 기억할 때뿐만 아니라 청

각적 자극의 기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어 음성을 기억할 때 감정적 이미지를 맥락 정보로 

제시하는 것은 단어 음성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Wear, 2000). 특히, Gioyanneli et al.(2022)은 음성 

단어 목록 기억 시 목록의 초반, 중반, 후반 위치 각각

에 감정적 이미지를 맥락 정보로 제시하는 것이 서열 

위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그 결과, 단어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감정 맥락은 목록 중반

부 단어들의 기억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부정적 맥락에

서 그러한 효과가 뚜렷하였다. 이를 통해 맥락 감정의 

세부적인 특성 차이가 서로 다른 기억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감정 맥락에 따른 기억 관련 이전 연구는 감

정적 단어나 이미지, 영상 등의 시각적 자극을 사용하

여 감정 맥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청각

적 정서 맥락의 기억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한

정적인 연구만이 진행되었으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만으로는 음성 맥락의 

감정이 기억 향상과 저하 중 어떤 효과를 유발할지 정

확히 예상하기 어렵다. 여러 소리 중에서도 특히 인간

의 음성은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 중 하나이기에 시각

적 감정 맥락을 이용한 이전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

이 음성 감정 맥락도 기억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방해 단어의 존재가 목표 대상의 이름 말하기

나 목표 단어 읽기와 같은 언어적 정보 처리 속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Mahon et al., 2007; 

Mulatti et al., 2015)처럼 음성 맥락의 언어적 정보와 

기억해야 할 단어의 언어적 정보 처리 간 간섭이 발생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까지 

연구된 적 없는 음성 감정 맥락과 음성 단어 기억 과제 

간 특정한 관계에 대해 새롭게 조사하는 탐색적 연구

를 실시함으로써 감정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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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정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Russell(1979)의 

Circumplex Model of Emotion에서는 감정 차원을 정서

가와 각성도의 2가지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여러 선행 

연구는 감정 맥락의 정서가 및 각성도에 따른 기억 효

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연구마다 맥락의 정서가와 각

성도에 대한 통제가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는 맥락의 각성도 또는 정서

가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고(Adolphs et al., 2005; 

Kim et al., 2013; Wiswede et al., 2006) 정서가와 각성

도를 함께 고려한 경우에도 높은 각성도 또는 각성도

가 높지 않은 자극만을 선정해서 사용하였다(Adolphs 

et al., 2005; Rowe et al., 2007). 하지만, 감정의 정서가

와 각성도 차원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Lang 

et al., 1993), 감정 맥락 자극 선정 시 각성도 및 정서가 

수준은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음성 맥락의 감정이 

음성 단어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맥락의 각성도 

및 정서가에 따른 효과를 모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가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1은 서로 

다른 각성도를 지닌 감정 맥락을 기억할 단어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음성 단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연구 2는 각성도는 동

일하면서 정서가에서만 차이가 있는 감정 맥락을 기억

할 단어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음성 단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2. 사전연구

2.1. 사전연구 1

2.1.1. 연구 방법

사전연구 1은 감정 맥락 음성 자극을 선정하기 위해 

417개 음성 샘플의 정서가와 각성도에 대해 판단하는 

온라인 설문이다. 참가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시스템 또는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

되었으며, 청력에 이상이 없고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문

제가 없는 12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여성: 88명, 

나이: M = 23.18, SD = 2.79). 참가자에게는 심리학과 

수업 이수를 위해 필요한 크레딧 1개 또는 4,000원 상

당의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실험 자극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AI 

Hub (http://www.aihub.or.kr/)에서 제공하는 자유발화 

음성 데이터베이스에서 280개의 음성과 감정 분류용 

데이터셋에서 137개의 음성의 총 417개 음성을 선별하

여 사용하였다. 선별된 각 음성은 2초 길이로 샘플링 

되었으며 Adobe Audition으로 시작 후 0.2초 간 fade 

in, 끝나기 전 0.2초 간 fade out을 적용하고 자극의 음

향 강도를 –23 dB로 맞추었다. 

음성 샘플의 정서가와 각성도 판단은 Dan-Glauser & 

Scherer(2011)가 이미지의 정서가를 측정하기 위해 사

용한 1가지 축(매우 부정적(very negative)-매우 긍정적

(very positive))과 각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2가

지 축(차분한(calm)-흥분된(excited), 편안한(relaxed)-

각성된(aroused))을 사용하여 7점 리커트 척도(-3점 ~ 

3점)로 평가하였다. 이때, 3가지 문항은 역균형화되어 

제시되었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실험 참가에 동의한 참가

자는 자신이 듣기 편한 수준으로 볼륨을 조절한 다음 

실험 시행을 진행하였다. 각 시행에서는 음성 샘플 1개

가 재생이 되고, 재생이 끝나면 음성의 정서가와 각성

도를 평가하는 문항이 등장한다. 참가자들은 평가를 모

두 마치면 Continue 버튼을 눌러 다음 음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때 제시되는 음성들은 약 104개씩 분류된 

총 4개의 그룹 중 하나에서 무작위 순서대로 제시되었

고 참가자들은 4개의 그룹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

었다. 음성의 정서가와 각성도 평가를 완료하고 참가자

의 기본 정보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면 실험이 완료된

다. 총 실험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었다. 

2.1.2. 연구 결과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자극의 정서가와 각성

도에 대한 음성 아이템별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고 이

를 산포도 그래프로 나타냈다(Fig. 1). 이를 바탕으로 

각성도 점수 순서대로 상위 20개 음성 샘플을 고각성 

음성 그룹, 하위 20개의 음성 샘플을 저각성 음성 그

룹으로 선정하였다. 또, 각성도를 –1점에서 1점 사이

로 통제했을 때 정서가 점수가 긍정에 해당하는 20개 

음성 샘플을 긍정 음성 그룹, 부정에 해당하는 20개 

음성 샘플을 부정 음성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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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각성, 저각성 음성 그룹과 긍정, 부정 음성 그룹으

로부터 중앙에 위치하는 140개의 중립 조건 음성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음성 샘플들의 그룹별 정서가 및 각성도 점

수의 기술통계를 Table 1에 나타내고 그룹별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고각성, 저각성, 중립 음성 그룹 간 각성도 점

수는 적어도 두 그룹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177) = 632.545, p < .001). Scheffe

의 사후분석 결과, 고각성 그룹과 저각성 그룹(p < 

.001, 95% C.I. = 2.529, 2.903), 고각성 그룹과 중립 그룹

(p < .001, 95% C.I. = 1.637, 1.920), 중립그룹과 저각성 

그룹(p < .001, 95% C.I. = -1.079, -0.796)은 각각 각성

도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 긍정, 부정, 

중립 음성 그룹 간 정서가 점수는 적어도 두 그룹 이상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2, 177) = 

361.113, p < .001).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긍정 그룹

과 부정 그룹(p < .001, 95% C.I. = 2.579, 3.082), 긍정 

그룹과 중립 그룹(p < .001, 95% C.I. = 1.448, 1.828), 

중립 그룹과 부정 그룹(p < .001, 95% C.I. = -1.382, 

-1.002)은 각각 정서가에서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이를 통해 각 조건별 선정된 음성 그룹은 서로 구분

됨을 확인하였다.

2.2. 사전연구 2

2.2.1. 연구 방법

사전연구 2는 맥락 음성의 존재 자체가 서열 위치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2가지 맥락 음성 

여부 조건(있음, 없음)과 3가지 단어 목록 내 위치(초

반, 중반, 후반)에 대한 참가자 내 설계로 구성된 실험

이다. 이때, 맥락 음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단어 목록과 

함께 중립 맥락 음성을 제시하였고 맥락 음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단어 목록만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으로

는 단어 기억 과제의 정답률을 측정하였다. 참가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시스템 또는 연세대학교 온

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청력에 이상이 없

고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1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여성: 9명, 나이: M = 22.67, SD = 2.16). 

참가자에게는 심리학과 수업 이수를 위한 크레딧 2개 

또는 10,000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였다.

실험 자극 중 맥락으로 제시되는 음성은 사전연구 

1을 통해 선정한 중립 음성 샘플 중 96개를 무작위로 

골라 사용하였다. 실험 자극 중 기억할 단어 자극으로

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의 15개 의미 범주에서 

단어를 12개씩 총 180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사전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능력시험에서의 빈

도 및 일반 어휘 빈도 범위에 따라 단어들을 3단계로 

구분하였고(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Valence Arousal

Mean SD Range Mean SD Range

Arousal 

Condition

High-Arousal -1.97 0.29 -2.67 – -1.35 1.75 0.22 1.53 – 2.35

Low-Arousal 0.26 0.27 -0.18 – 0.97 -0.97 0.12 -1.32 – -0.80

Valence 

Condition

Positive 1.49 0.24 1.03 – 2.00 0.25 0.54 -0.87 – 0.92

Negative -1.34 0.23 -1.81 – -1.03 0.33 0.43 -0.47 – 0.92

Neutral 

Condition
Neutral -0.15 0.35 0.74 – 0.7 -0.03 0.28 -0.34 – 0.86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lence and arousal scores across experimental conditions

Fig. 1. Scatterplot for valence and arousal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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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에서는 빈도 범위가 2단계인 단어들 중 

명사이며 길이가 2-3 음절인 것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단어는 타입캐스트 TTS를 이용하여 녹음 후 1초 길이

로 처리하였다.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Fig. 2). 실험 참여에 동의

한 참가자는 시스템 볼륨을 조절한 다음 3개의 시행으

로 이루어진 2번의 연습 세션을 진행한다. 연습 세션이 

끝나면 12개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15번의 실험 세션을 

진행한다(Fig. 3). 실험 세션의 각 시행이 시작되면 화

면 중앙에 십자가 표시가 250ms 동안 제시되어 참가자

들이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 후 2000ms 동안 

음성 샘플이 재생되거나(맥락 음성 있는 조건), 재생되

지 않는다(맥락 음성 없는 조건). 이후 440Hz의 순음이 

250ms 동안 제시된 다음, 단어 음성 1개가 1000ms 동

안 재생된다. 이때 각 시행들 간의 간격은 1000ms이다. 

12번의 시행으로 구성된 하나의 세션이 끝나면 기억나

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타이핑하여 답하는 화면이 등장

한다. 답변 후 ‘확인’ 버튼을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

하면 30초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30초가 지나면 다

시 ‘확인’ 버튼이 나타나고 참가자는 원할 경우 휴식을 

더 취한 후 다음 세션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세션을 

맥락 음성이 있는 조건의 경우 8번, 맥락 음성이 없는 

조건의 경우 7번씩 총 15번 반복하며 모든 세션 완료 

후 참가자의 기본 정보를 작성하면 실험이 완료된다. 

실험 소요 시간은 약 45분이었다.

2.2.2. 연구 결과

각 참가자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 내 단어의 

위치에 대해 각각 정답률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

였다(Fig. 4). 음성 맥락 여부와 목록 내 단어 위치에 

따른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어 위치를 참

가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2가

지 맥락 음성 여부 조건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맥락 음성 있는 조건(F(2,28) = 35.004, p < .001, 

η
2 = .714)과 맥락 음성 없는 조건(F(2,28) = 11.453, 

Fig. 3. Procedure for an experimental session 

Fig. 2. Procedure for pre-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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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1, η2 = .450) 모두에서 단어 위치에 따른 정답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음성 맥락의 

여부는 서열 위치 효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 각 단어 위치에서 맥락 음성 여부 

조건 간 정답률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맥락 음

성 여부에 대한 대응 표본 t 검정을 3가지 단어 위치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반부 위치의 맥락 

음성 있는 조건(M = 0.458, SD = 0.170)과 맥락 음성 

없는 조건(M = 0.600, SD = 0.140)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14) = 3.291, p = .005. 또, 중반부 위치의 맥락 

음성 있는 조건(M = 0.331, SD = 0.145)과 맥락 음성 

없는 조건(M = 0.483, SD = 0.156)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14) = 6.897, p < .001. 후반부 위치의 

맥락 음성 있는 조건(M = 0.650, SD = 0.125)과 맥락 

음성 없는 조건(M = 0.705, SD = 0.143) 간에도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t(14) = 2.391, p = .031. 이는 맥락 

음성이 제시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맥락 음성이 제시되

었을 때 전반적으로 단어 기억 수행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한다.   

3. 연구 1

3.1. 연구 방법

3.1.1. 설계 및 참가자

연구 1은 각성도에 따른 음성 감정 맥락의 기억 효과

에 대한 실험으로 3가지 감정 맥락(고각성, 저각성, 통

제)과 3가지 단어 목록 내 위치(초반, 중반, 후반)에 대

한 참가자 내 설계로 구성되었다. 이때, 고각성 또는 

저각성 조건에서는 12개 단어 목록의 중반부인 5~8번

째 단어와 함께 고각성 또는 저각성 맥락 음성을 제시

하였고 초반부인 1~4번째, 후반부인 9~12번째 단어와

는 중립 맥락 음성이 제시되었다. 통제 조건에서는 12

개 단어 목록과 함께 중립 맥락 음성을 제시하였다. 종

속변인으로는 단어 기억 과제의 정답률을 측정하였다.

참가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시스템 또는 연

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청력

에 이상이 없고 한국어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34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여성: 25명, 나이: M = 

22.29, SD = 1.68). 참가자들에게는 심리학과 수업 이수

를 위한 연구 참여 크레딧 2개 또는 10,000원의 금전적 

보상을 참가 보상으로 지급하였다. 

3.1.2. 자극 및 도구

실험 자극 중 맥락으로 제시되는 음성은 사전연구 

1을 통해 선정한 고각성 및 저각성 음성 샘플과 중립 

음성 샘플을 사용하였다. 또, 실험 자극 중 기억할 단어 

자극은 사전연구 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였다.

3.1.3. 절차

실험 절차는 사전연구 2와 동일하였으며 실험 세션

은 각성도를 기반으로 분류한 3개 맥락 음성(고각성, 

저각성, 통제) 각각에 대해 5번씩 총 15번 반복되었다.

3.2. 연구 결과 및 논의

각 참가자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 내 단어

의 3가지 위치(초반, 중반, 후반)에 대해 각각 정답률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Fig. 5). 감정 맥락과 목

록 내 단어 위치에 따른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가지 리스트 내 단어의 위치 (초반, 중반, 후반)와 3가

지 감정 맥락 (고각성, 저각성, 통제)을 참가자 내 요인

으로 하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리스트 내 단어 위치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고 

(F(2,66) = 47.307, p < .001, η2 = .367), 감정 맥락의 

Fig. 4. Mean correct recall rate with standard errors in 

pre-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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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66) = 1.075, p = .347, 

η
2 = .004). 또, 리스트 내 단어 위치와 감정 맥락의 상

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4,132) = 1.970, 

p = .103, η2 = .014). 단어 위치와 감정 맥락 간 상호작

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각 조건들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선, 각 감정 맥락에서 단어 위치를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각성 조

건(F(2,66) = 34.519, p < .001, η2 = .511), 저각성 조건

(F(2,66) = 15.334, p < .001, η2 = .317), 통제 조건

(F(2,66) = 26.819, p = .008, η2 = .448) 모두에서 단어 

위치에 따른 정답률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세 맥락 조건 모두에서 단어 목록의 초반부와 후반부

에 비해 중반부 기억 수행이 저하되는 서열 위치 효과

가 나타났다. 또, 각 단어 위치에서 감정 맥락을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

다. 초반부 위치 조건(F(2,66) = .188, p = .829, η2 = 

.006)과 중반부 위치 조건(F(2,66) = 2.115, p = .129, 

η
2 = .060)에서는 감정 맥락이 정답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후반부 위치 조건에서는 유의미

한 영향이 나타났다(F(2,66) = 3.803, p = .027, η2 = 

.103). 이후 사후분석을 통해 후반부 위치의 정답률이 

통제 조건에 비해 저각성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하였다(p = .029, 95% C.I. = -0.119, -0.005). 

연구 1의 결과는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각성

도에 따른 감정 맥락이 서열 위치 효과를 완화시킬 것

이라는 예상을 기각하였다. 오히려 저각성 맥락이 목록

의 중간 부분에 제시될 때 목록 후반부 단어의 기억 

수행이 저하되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이전의 몇몇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각성도의 시각적 자극이 함

께 제시되는 자극의 기억을 방해함을 밝힌 경우는 존

재했지만(Kensinger et al., 2007; Sakaki et al., 2014) 저

각성 맥락이 기억 회상을 저하시킴을 입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저각성 

맥락의 목록 후반부 단어 기억 방해는 본 연구에서 새

롭게 나타난 결과로 이러한 관련성이 유의미한 것인지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 1의 감정 맥락 조건 음성은 각성도 점수

만을 기준으로 선정하였기에 정서가에 대한 통제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1만으로 음성 맥

락 각성도에 의한 기억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각성도에 따른 음성 선정 시 정서가 통제가 어려웠

던 이유는 음성 데이터 특성 때문이다. 사전연구 1을 

통해 확인했듯이 정서가를 일정하게 통제하면서 각성

도에서 차이가 나는 음성 샘플을 선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연구 1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이어서 진

행된 연구 2에서는 정서가에 따른 감정 맥락 음성 자극 

선정 시 각성도 수준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2

4.1. 연구 방법

4.1.1. 설계 및 참가자

연구 2는 각성도가 동일할 때 정서가에 따른 음성 

감정 맥락의 기억 효과에 대한 실험으로 3가지 감정 

맥락(긍정, 부정, 통제)과 3가지 단어 목록 내 위치(초

반, 중반, 후반)에 대한 참가자 내 설계로 구성되었다. 

이때, 긍정 또는 부정 조건에서는 12개 단어 목록의 중

반부인 5~8번째 단어와 함께 긍정 또는 부정 맥락 음성

을 제시하였고 초반부인 1~4번째, 후반부인 9~12번째 

단어와는 중립 맥락 음성을 제시하였다. 통제 조건은 

12개 단어 목록과 함께 중립 맥락 음성을 제시하였다. 

종속변인으로는 단어 기억 과제 정답률을 측정하였다.

참가자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시스템 또는 연

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이때 

연구 1의 참가자가 연구 2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

록 제한되었다. 그 결과, 청력에 이상이 없고 한국어를 

Fig. 5. Mean correct recall rate with standard errors

in stud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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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3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여성: 21명, 나이: M = 21.47, SD = 1.60). 참가자들에

게는 심리학과 수업 이수를 위한 크레딧 2개 또는 

10,000원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였다. 

4.1.2. 자극 및 도구

실험 자극 중 감정 맥락으로 제시되는 음성은 사전

연구 1을 통해 선정한 긍정 및 부정 음성 샘플과 중립 

음성 샘플을 사용하였다. 또, 실험 자극 중 기억할 단어 

자극은 사전연구 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였다.

4.1.3. 절차

실험 절차는 사전연구 2와 동일하였으며 실험 세션

은 정서가를 기반으로 분류한 3개의 맥락 음성(긍정, 

부정, 통제) 각각에 대해 5번씩 총 15번 반복되었다.

4.2. 연구 결과 및 논의 

각 참가자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록 내 단어

의 3가지 위치(초반, 중반, 후반)에 대해 각각 정답률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다(Fig. 6). 감정 맥락과 목

록 내 단어 위치에 따른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3가지 리스트 내 단어의 위치 (초반, 중반, 후반)와 3가

지 감정 맥락 (긍정, 부정, 통제)을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리

스트 내 단어의 위치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고 

(F(2,66) = 28.010, p < .001, η2 = .310), 감정 맥락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2,66) = 1.862, p = 

.164, η2 = .006). 또, 리스트 내 단어의 위치와 감정 맥락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4,132) = 

1.697, p = .154, η2 = .010). 단어 위치와 감정 맥락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각 조건들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

였다. 우선, 각 감정 맥락에서 단어 위치를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 조건(F(2,66) = 16.240, p < .001, η2 = .330), 부정 

조건(F(2,66) = 23.247, p < .001, η2 = .413), 통제 조건

(F(2,66) = 14.905, p < .001, η2 = .311) 모두에서 단어 

위치에 따른 정답률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세 맥락 조건 모두에서 단어 목록의 초반부와 후반부

에 비해 중반부 기억 수행이 저하되는 서열 위치 효과

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 각 단어 위치에

서 감정 맥락을 참가자 내 요인으로 하는 반복측정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반부 위치 조건(F(2,66) = 

.400, p = .672, η2 = .012)과 후반부 위치 조건(F(2,66) 

= .636, p = .533, η2 = .019)에서는 감정 맥락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중반부 위치 조건에서는 유의미

한 영향이 나타났다(F(2,66) = 4.672, p = .013, η2 = 

.124). 이후 사후분석을 통해 중반부 위치 정답률이 통

제 조건에 비해 부정 조건에서 유의미하게 낮음을 확인

하였다(p = .014, 95% C.I. = -0.130, -0.012). 

연구 2는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정서가에 따

른 감정 맥락이 서열 위치 효과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기각하였다. 오히려 부정적 감정 맥락은 그러한 

맥락과 함께 제시되는 단어의 기억 수행을 더 저하시

켰다. 이는 시각적 감정 맥락이 중립 목표 자극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몇몇 이전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 예를 들면, Zhang et al.(2015)은 감정적 이미지 

위에 제시되는 단어들을 기억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제시되는 단어의 기억 정답률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Anderson & 

Shimamura(2005)은 소리 없는 영화의 장면을 시청하

면서 동시에 제시되는 단어 음성을 듣고 기억하는 과

제를 수행할 때 부정적 영화 장면과 함께 제시되는 음

성 단어에 대한 기억이 저하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연

구 2의 결과는 부정적 감정 맥락이 시각 자극이 아닌 

음성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단어 기억 방해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새롭게 보여준다. 

Fig. 6. Mean correct recall rate with standard errors 

in stud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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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음성으로 전달되는 단어 목록과 함께 음

성 감정 맥락을 제시하는 것이 기억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목록의 중간 부분에 

각성도 수준에 따른 음성 감정 맥락을 제시하는 것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저

각성 맥락이 제시될 때 목록 후반부 단어의 기억 수행

이 저하되었다. 그러나 음성 데이터 자체의 특성 상 각

성도에 따른 자극 선정 시 정서가를 통제하는 것이 어

려웠다. 이를 고려하여 연구 2에서는 목록의 중간 부분

에 각성도를 일정하게 통제했을 때 정서가에 따른 음

성 감정 맥락을 제시하는 것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

험 결과,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부정적 맥락은 

목록 중반부 단어의 기억 수행을 더 저하시켰다. 

본 연구는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음성 감정 

맥락이 음성 기억에서의 서열 위치 효과를 완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목록의 중간 부분에 

제시되는 부정적 맥락이 서열 위치 효과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맥락과 기억 자극이 모두 음성일 

경우 감정 맥락이 동일한 목표에 대한 간섭으로 작용

하여 기억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과제와 무관한 정서적 자극들이 

과제와 관련된 비정서적 자극들의 지각에 장애를 유발

하는 정서 유발 실명(emotion induced blindness) 효과

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Most et al., 2005). 이에 

따르면 감정 맥락 자극과 중립 목표 자극이 동일한 흐

름 내에 위치할 때 한정된 인지 자원을 위한 경쟁이 

발생하여 중립 목표 자극에 대한 기억이 저하될 수 있

다. 이러한 정서 유발 실명 효과는 시각적으로 제시되

는 감정적 단어 또는 이미지 이후의 중립 자극 기억 

방해를 유발한다(Hurlemann et al., 2005; Proud et al., 

2020). 부정적 음성 맥락이 음성 단어에 대한 기억 저하

를 유발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정적 시각 자극에 대

한 정서 유발 실명 효과를 검증한 선행 연구와도 일치

한다. 부정적 이미지나 얼굴 표정에 대한 주의는 생존 

위협과 관련되어 우선적으로 처리되는 특성이 있다

(Ohman et al,, 2001; Olatunji et al., 2011). 이에 따라 

부정적 자극이 중심 과제와 상관없는 주변 자극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주의를 끌어 중심 과제 수행을 방해

할 수 있다(Most et al., 2005).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음성에서 드러나는 부정적 맥락도 음성 기억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 연구는 음성 기억 과제 수행 시 음성 맥락 자체

가 음성 맥락이 없을 때에 비해 방해로 작용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맥락 자극이 단어 자극과의 인지 자원 경

쟁을 유발하여 이후 제시되는 단어들에 대한 기억을 

방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화 음성이

라는 감정 맥락의 단어 정보와 기억 과제의 단어 정보 

간 경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억 과제 자체가 어려

웠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경쟁에 의한 어휘 선택

(lexical selection by competition) 설명에 따르면 목표 

어휘 노드(node)의 선택은 다른 어휘 노드의 활성화 수

준에 의해 영향 받을 수 있다(Belke et al., 2005). 따라

서, 목표 어휘가 아닌 다른 어휘들이 함께 활성화될수

록 목표 어휘의 선택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 맥락 음성을 들으면서 활성화된 단어 

노드가 기억해야 할 목표 단어 음성의 회상을 방해했

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기억 방해 효과는 단어 목록의 중반부 

또는 후반부에서만 유의미했다. 이는 기억 저장 구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Shiffrin & Atkinson, 1969; 

Glanzer & Cunitz, 1966). 목록 앞부분에서 제시된 정보

일수록 리허설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Glanzer & Cunitz, 1966).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 이미 

장기기억으로 이동한 목록의 초반부 단어들에 대한 기

억은 이후 제시되는 감정 맥락의 영향을 덜 받았을 것

이다. 이와 달리 단어 목록의 중반부 또는 후반부 위치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억 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정 맥락에 의한 목록 중반부에서의 기억 저

하는 기억할 단어와 맥락으로 제시되는 단어 간 간섭

에 의한 부정적 정서의 방해 효과가 일반적으로 서열 

내에서 가장 기억하기 어려운 중반부 정보의 회상 어

려움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저각성 

맥락과 목록 후반부 기억 저하의 관련성을 확인한 선

행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감

정 맥락의 각성도 차이는 목록 후반부, 정서가 차이는 



12  서진선․오은미․한광희 

목록 중반부 정보들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기억 회상이 저하되는 

구체적인 위치가 감정 맥락의 특성에 영향을 받을 가

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는 모든 각성도와 정서가 조합의 맥락 음성

이 단어 음성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지는 못했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연구 1의 경

우 고각성-긍정 정서에 해당하는 음성 샘플이나 저각

성-부정 정서에 해당하는 음성 샘플이 포함되지 않았

고 연구 2의 경우 각성도를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였

기 때문에 매우 높은 각성도의 긍정 또는 부정 음성 

샘플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연구 방법론이

나 실행의 한계라기보다는 실제 음성에서 각 각성도-

정서가 조합에 해당하는 음성 샘플의 빈도가 모두 동

일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음성 자체 특성에 의한 것

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수준의 각성도-

정서가 조합을 지닌 맥락 음성이 음성 단어 기억 과제

에 미치는 효과만을 보여준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단어 음성 기억 과제 수행 시 

음성을 통한 맥락 제시라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맥락 감정의 영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감정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는 감정 

맥락이나 기억 과제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기억 효

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는 현재까지 연구된 적 없는 음성 감정 맥락과 음성 

단어 기억 과제 간 특정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도하여 감정이 기억이라는 인간의 인지적 측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기억 향상 또는 저하를 

유발한 개별 음성 샘플들을 추적하여 이들의 공통적 

특성을 분석해보거나 기억할 음성과는 다른 청각 자극, 

예를 들면 음악과 같은 맥락을 설정한 경우 이것이 기

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등 더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 본 연구 결과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

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로 감성 AI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감성 AI를 적용한 음성 인터페이스 디자인

에서 동일한 청각적 양식으로 들리는 사용자의 목소리 

또는 사용자 주변 목소리가 음성 인터페이스 사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특정 사용 맥

락에서 정보를 인지적으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

기 위한 설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

는 감성 AI 분야의 발전을 통해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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